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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주하는 처참한 불법 이주민들    18-04-13

온두라스는 생지옥입니다. 극도의 빈곤도 비참한 상태이지만 전국에 살인과 약탈이 범람하고 있다 합니다. 인구는 119만 명인 국가인데 궁핍과 살인을 포함한 중범자들이 무법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따리 한두 개를 들고 미국을 향하여 무작정 떠나는 가족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주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주 구릅을 카라반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하여 군대를 미국과 멕시코 와의 국경에 배치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라반들은 거의 빈손으로 빈약한 오두막 집을 떠나 천여 마일을 도보로 북행을 하는데 그러는 도중에 범람하는 악한들에게 근소한 소유물과 소녀들의 몸까지 겁탈을 흔히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을 받아주는 대신 미국으로 가도록 통과비자를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카라반 말고도 미국은 멕시코와 중남미로부터 불법 입국한 이주자들이 데리고 온 800,000 명의 아동들에게 합법거주자 신분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정가의 뜨거운 갑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카 (DACA)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도 2-3개월 전에는 보수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인하겠다고 언급했으나 변심하여 지금은 반대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를 따라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은 아동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선 단체들이 이런 아동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라반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군대를 국경에 배차할 것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반 이민 단체들의 의견을 따르는 정치적인 주장이겠으나 이는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인 수사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애는 이미 16,000 명의 국경 수바대원이 배치되어 있고 6,000 명의 세관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시로 국경을 감시하는 수많은 드론이 배치되어 있고 12,000개의 자동 감지기와 700마일의 장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의수는 2007년애 최고에 이르렀지만 그 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지금은 지난 46년 동안 가장 작은 수효의 불법입국자들이 입국한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참으로 불법 입국자를 완전히 봉쇄하려면 군대의 파견 없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를 대부분 없앤다면 문을 닫아야 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입국자들의 수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미국 정부에서도 일부러 그들의 입국을 약간씩 눈감아 주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수효는. 멕시코로 되돌아가는 수효보다 약간 적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불체자들 중에는 범법자들이 많다는 구실로 국경의 완전 봉쇄를 대통령이 주장한다지만 구류된 범법자들 중에는 미국 태생의 인구 대비 범법자의 비율이 불체자 대비 범법자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군대를 국경에 배치하자는 대통령의 주장은 국회가 미멕 국경에 장벽을 쌓을 예산을 기각한 데에 따른 화풀이 정책이라는 지적을 주요 언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 
